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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화는 기업의 조직, 규모, 산업과 상관

없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고객가치를 전달하

고 창조하는 혁신적인 현상이다(Yoo, 2010).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결합을 통

해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로 변형될 수 있다. 이

러한 디지털 현상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과정을 개조하고 조직의 구조를 재배치시키고 

있다(Nambisan, 2017). 즉, 디지털 기술은 조

직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환가치를 변

형시키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

고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며 조직의 역량을 강화

시킨다(Parida, Oghazi and Gedergren, 2016). 또

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생산, 판매, 

납품을 지원해주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

고 있으며, 공유기술을 통한 새로운 협업 방식을 

제공한다(Markus and Loebecks, 2013). 

한편,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관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치 제안

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Cenamor, 

Ronnberg and Parida, 2017). 예를 들면, 소프

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및 가전제품에서부터 자

동차, 건강 및 에너지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업은 이전과는 다

른 방식으로 제품에 연결할 수 있으며, 원격 수

정부터 완전히 자율적인 제품 시스템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atthyssens, 2019). 

디지털 플랫폼은 또한 조직내부에서 빠른 혁

신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혁신 및 기

술 상업화에 새로운 협력 방법과 파트너쉽의 

개발 및 고객관리에도 기여한다(Schillo and 

Kinder, 2017). 특히,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인 

마케팅환경과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에 전반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국제

신생벤처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또는 마케팅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Nguyen, Newby and Macaulay, 2015).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현상에 맞춰 기업가/

경영진의 태도 및 행동에 의해서 성과가 좌우

되는 국제신생벤처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경

쟁우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Schweens, Zapkau, 

Bierwerth, Isidor, Knight and Kabst, 2018). 

이는 국제신생벤처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의 전환이 궁극적으로는 영업활동의 효율성 증

대, 개인맞춤형 대량생산,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 제공 등을 가져다주며 아울러 고객 니즈

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Feng 

and Nathan, 2016).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디지털기술을 잘 활

용하여 세계 최악의 항공사에서 최고 항공사 

중 하나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항

공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운항, 보고, 승객

예약, 스케줄링, 고객관리 등 핵심활동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경영진이 450여 개의 핵심성과

지표를 한눈에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

드를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장착

된 센서가 보내주는 정보를 취합해 항공기 성

능과 예방 정비의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운영

비를 대폭 절감했다. 또한 사내 홍보부는 기자

들의 회사 데이터 관련 문의에 더 수월하게 대

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직원 수도 줄일 수 있

게 됐다. 이로 인해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효

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Nathan and Andrew, 2019).

기존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국제신생벤처

기업이 네트워크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지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Ever and Gawar, 2016). 

그러나 현재 국제신생벤처기업 문헌에는 디지

털 기반의 국제신생벤처기업과 같은 특별한 유

형의 벤처기업과 국제화를 동시에 살펴보는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화는 국제신생벤처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 INV)의 기업가/경영진들에게 새로운 혁신

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NVs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이나 국제화 경험을 만회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INV의 기업가

/경영진의 역량과 성향에 달려 있는데 이에 따

라 조직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앞당

길 수도 있고 빠른 제품 혁신이나 국제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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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을 수 있다. 즉, 기업가/경영진의 전략적 

방향성(strategic orientation)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기업가지향성(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EO)과 디지털지향

성(digital orientation, DO)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IEO의 다차원적 개념의 구성요인들을 밝히고, 

DO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IEO와 DO가 해외시장에서의 네트워크 즉 파트

너쉽의 개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business network)가 혁신적인 제품개발 및 국

제화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지향성(orientation) 

비즈니스의 지향성은 기업가 정신, 경영 및 

마케팅 관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지향성의 구성요인에 따라 기업의 성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Wiklund and Shepherd, 2005). 이런 맥락에

서 전략적 지향성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전략

적 방향성을 의미하는 역량으로써, 하나의 지

향성에 초점을 둔 조직보다 여러 지향성을 동

시에 활용하는 회사가 우수한 성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akala and Kohtamaki, 

2010). 또한 전략적 지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여러 지향성으로 변하

게 되는데, 고객지향성, 학습지향성, 기술지향

성 및 기업가지향성 등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략적 지향성은 조직이 역동적인 조건에서 

기업가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기업가적 

행동과 혁신과 관련이 있는 기술 변화는 궁극

적으로 기업에게 최고의 성과를 가져다준다. 

자원기반 관점에서 전략적 지향성은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적 역량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

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inkula, Baker 

and Noordewier, 1997). 특히, 기업가지향성은 

첨단 산업과 비 첨단 산업 모두에서 가치가 있

는데, 특히 기술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첨단 산

업에서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

로 밝혀졌다(Lee, Lee and Pennings, 2001).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보급이 높아짐에 따

라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근본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전

통적인 경쟁 방식에 있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

으며 기업의 역량이자 새로운 경영 방법이 되

고 있다(Nambisan, Wright and Feldman, 

2019). 따라서 연구자들은 전략적 지향성의 추

가적인 차원으로 디지털 지향성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지향성은 기업의 조직 기

능을 디지털화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Quinton, Canhoto, Molinillo, 

and Budhathoki, 2018; Kindermann, Beutel, 

Lomana, Strese, Bendig and Brettel, 2020). 

2. IEO와 네트워크 

기업가지향성은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써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 감수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가지향

성은 기존 제품과 함께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발하려는 관리자의 의사결정 스타일,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Wiklund et al., 2005).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국제경영분야에서 국

제신생벤처기업의 연구에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1990년 이후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

인 국제화 과정을 무시하고 기업창업과 동시에 

협소한 시장을 극복하고자 글로벌시장을 대상

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외에 진출하여 제품개발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국제신생벤처기업, 스타트업, 및 태생적 

글로벌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

업들은 경영진의 능력에 의해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영진의 특성이 국제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Freeman 

and Cavasgil, 2007; Knight and Cavusgil, 

2004). 따라서 국제경영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

을 다수의 국가와 문화를 배경으로 기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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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비교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확장되는 

조직 행동에 대한 연구를 IEO에 포함시켰다. 

즉, IEO는 기업의 혁신성, 경영 비전 및 적극적

인 경쟁 태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글로벌지향

의 행동요소로 위험 감수성, 혁신성, 적극성을 

나타내는 경영진 및 기업가의 성향으로 간주되

고 있다(Covin and Miller, 2014).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가지향성의 개념

을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 감수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가정신을 보다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즉,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은 기업가지향성의 핵심요인이며 

여기에 추가로 열정, 인내심을 포함하여 기업

가지향성을 보다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Gerschewski, Gerschewski, Lindsay and 

Rose, 2016; Santos, Marques and Ferreira, 2020). 

한편, 강력한 IEO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 IEO는 시장 

기회를 인식하고 고객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

며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점유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여준다(Acosta, Crespo and Agudo, 

2018). 즉, IEO가 높은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기술, 과정, 시스템 및 전략 부분에서 경쟁우위

를 갖게 된다(Sahi, Gupa and Cheng, 2020).

한편, 자원이 부족한 INV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자원 제약을 극복하

고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적극적이다. 또한 INV는 고객 및 

유통업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INV가 빠른 국제화, 새로운 정

보 입수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네트워크를 레버

리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epulveda 

and Gabrielsson, 2013). 

강력한 기업가지향성은 새로운 기회, 혁신적

인 제품, 재무적 성과를 낳으며 이는 곧 혁신으

로 연결된다(Barker and Sinkula, 2009). 

Li(2005)에 의하면 기업가적인 벤처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더 많이 

형성하려고 노력하며, 신생벤처기업들은 비즈

니스 파트너들과 더 많은 일을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신생벤처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 

및 혁신에 상당히 주요한 요인이다(Mort and 

Weerawardena, 2006). 

또한 기업가지향성이 약한 벤처기업은 일반

적인 산업지식에 의존하며 검증된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지만 기업가지향성이 강한 기업가

적인 기업은 새로운 루틴, 역량 및 기술을 개발

하는데 네트워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다

른 조직 및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기업보다 연

결된 기업이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빠르게 시

장에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네트

워크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벤처 기업, 성공

한 기업 및 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Stam and 

Elfring, 2008). 

이처럼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는 자원이 제

한되고 해외시장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의 국제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

다(Galkina and Chetty, 2015). Karami and 

Tang(2019)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국제화는 

해외시장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

워크와의 관계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련된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긴밀하고 지속적

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식 축적, 신뢰 구축 및 

헌신 등을 통해 국제화 노력의 공동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소규모의 기업들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국제적 지식을 접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서 활

동하는 기업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현지화된 조

언과 보완적인 자원을 획득하여 기업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다(Boso et al., 

2013). 또한 기업가와 경영진들은 새로운 공급

업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로 부터 새로운 시

장 진입을 포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받

아 혁신을 낳을 수 있다(Acosta et al., 2018). 

신생벤처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적

인 행동으로 기업가를 이끌어간다(Stoin, Rialp 

and Dimitratos, 2017).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의 기업가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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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보충하고 적절한 가치를 얻기 위해 다

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된다. 즉, 

INV에게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가 

IEO와 함께 기업의 성과를 강화시키며 빠른 국

제화 및 시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열

쇠인 것이다. 

3. DO와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혁신의 성공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반

영하여 전략적 지향성의 새로운 개념으로 DO

가 등장하게 되었다. DO는 기업의 조직 기능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반영하는 것

이다(Quinton et al., 2018). 또한 INV의 경영

자 및 관리자의 IT 지식수준이 조직 기능의 디

지털화를 채택하는데 강력한 결정적 요인이기

도 하다(Peltier, Schibrowsky and Zhao, 2009).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술의 변화 속도

가 빠르고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기술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은 기업의 성

공 및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INV는 디지털화된 세계를 활용하여 국

경을 넘어 독특한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있다

(Ojala, Evers and Rialp, 2018). INV의 국제화

는 디지털 사용자 및 파트너들과 디지털화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해외시장을 위해 새

로운 종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Edelman, 2016). 

디지털화는 신생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기업 성장의 안내 역할을 제공한다. 디지털화

는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채택 

및 활용도 증가와 관련된 변화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화는 기업내부 프로

세스, 고객 상호작용,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

라 정보 및 통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변화로 인

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Isensee, Teuteberg, Griese and Topi, 2020). 

기업은 다양한 디지털 장치를 결합하여 외부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에서 파트너들은 지식공유를 통해 가치 창조와 

혁신을 낳을 수 있다(Jocobides, Cennamo and 

Gawer, 2018; Kindermann et et., 2020)

INV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장접근 및 유

통 채널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벤처기업과의 관

계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생산, 판매 및 배송 

등의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Bustinza, Gomes, 

Vendrell-Herrero and Tarba, 2018). 디지털의 

변화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소비자,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구축

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객 가

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시

킨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과

정, 운영, 조직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Li, Su, 

Zhang and Mao, 2018). 

Harrigan, Ramsey and Ibbotson(2011)는 중

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터넷 기반 

기술을 채택하여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자체 전략

적인 방식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Frishammar et al.(2018)는 원래 

기술적인 문제였던 디지털화는 이제 가치 제안

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관리문제가 

되었으며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INV의 

경우 조직 내 부서 및 파트너와의 관계 및 정보

흐름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INV는 내부 및 외부 상호 

의존성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네

트워크 기능의 경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네트워크 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내부

의 그룹과 개인이 공유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역량은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시키고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호작

용을 강화시킨다(Cenamor et al., 2017).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파트너의 지식과 관계적인 기

술을 개선시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할 수 있게 해준다(Marion, Meyer and Barczak, 

2015). 즉, INV의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은 외부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파트

너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더 잘 파악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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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의 디지털 플랫

폼은 디지털 판매, 디지털 사용자 및 디지털로 

상호 연결된 파트너쉽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제품 및 서비

스 기반의 벤처와는 다른 역량이 개발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Cahen and Borini, 2020). 

이와 같이 DO는 신제품 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새로운 기술, 역량 및 지식의 개발 

및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실행은 기업의 혁신과 성과를 낳기도 

한다. 디지털화된 신생벤처기업은 빠르게 변화

하는 동적 디지털 시장 상황에서 시장의 기회

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를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서비스 혁신의 개

발 및 관리를 통해 시장의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Kollmann, Stockmann, Niemand and 

Hensellek, 2021). 

4. IEO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관계

IEO을 가진 INV의 기업가는 자원 부족의 문

제점과 국제화 경험의 부족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

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과의 접

촉과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INV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적극

적으로 개발하고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Sepulveda et al.(2013)은 IEO가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히고 있다. Frese(2009) 역시 IEO가 

높은 기업가는 IEO가 낮은 기업가보다 유익한 

소셜 네트워크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더 낳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EO가 높은 기업은 외부의 네트워크 파

트너가 그들과의 비즈니스에서 더 낳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자원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에 노출

될 수 있게 해준다(Jiang, Liu, Fey and Jiang, 

2018). INV의 IEO는 새로운 자원과 시장의 기

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Kreiser, 

201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1. 국제신생벤처기업의 국제기업가지향

성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DO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관계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해외진출을 성공적으

로 실행하기 위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도움 내지는 그들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디지털화는 이런 측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의 기업들에게 전략적으로 유용한 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INV들은 여러 개의 통합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제 고객,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

호작용을 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시킨다

(Glavas and Mathews, 2014). Cenamor, 

Parida and Wincent(2019) 역시 INV의 디지털 

플랫폼의 역량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

랫폼은 다른 파트너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키고, 그들과의 네트워크 관계유지 및 파트너

로부터의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eece, 2018; Cenamor et al., 2019). 

기업의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을 촉진시키며, 기업 파트너들 간의 협력으로 

공동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만들며 수준높은 관

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Vial, 2019). 특히 

디지털 기술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급

업체/생산자, 유통업체 및 고객과의 기존 및 새

로운 관계를 향상시켜준다(Marion et al., 

2015). 또한 자원이 부족한 기업의 디지털화는 

B2B 관계에서 기업 간의 연결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이러한 자원은 혁신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파트너들, 기업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gani and Pardo, 

201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2: 국제신생벤처기업의 디지털지향성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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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제품개발과의 관계

다른 기업들 간의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는 기술의 변화, 기술 지원 및 시장의 요구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시키고 기업 간의 기술 교환을 통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Park, Yoon and Park, 2010). 즉,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자원, 귀중한 정보 및 지

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Peng 

and Luo, 2000). 

Li, Poppo and Zhou(2008)는 고객과 공급업

체와의 관계는 지식의 생성, 획득, 확산을 촉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네트워크

를 통해 지식집약적인 제품을 개발한다(Chetty, 

2003). INV의 기업가/매니저의 전략적인 네트

워크 관계는 자원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혁

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도구이며, 해외시장의 

새로운 기회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Mort et al., 2006). 또한 중소기업은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트너의 국제비즈

니스 경험을 통해 지식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

며,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새

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in et al., 201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이 설정되었다.

가설3: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국제화 
성과의 관계

자원이 부족한 신생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제적 환경

에서 경쟁의 필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Walter et al.(2006)은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공급업체, 고객 및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

전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파트너와의 관

계를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자원 제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면에서 Acosta et 

al.(2018)은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면 상대방에 비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

고 경쟁자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게 되어 

적시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비즈니스 네트워

크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Jiang et al., 

20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4: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는 모든 비즈니

스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제신생벤처기업의 

IEO와 DO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혁신적 제품

개발 및 국제화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기업가지향성의 개념

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연

구에서는 전통적인 구성요인인 위험감수성, 혁

신성, 적극성 외에 열정 및 인내심을 추가하여 

살펴보고 있다(Covin et al., 2014; Gerschewski 

et al., 2016; Santos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EO의 개념을 최근 연구들을 바탕

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적극성, 열정, 인내심 

등의 다섯 개의 1차적 요인을 갖는 다차원적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Santos et al., 2020).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이 

설정되었다.

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연구자들마다 INV의 정의에 관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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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기업들은 기

존의 전통적인 국제화과정을 무시하고 기업창

업과 동시에 협소한 시장을 극복하고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제품개발비용

을 회수하고자 하는 국제신생벤처기업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INV는 창업초기부터 

국제화를 실행하는 기업으로써 INV의 분류는 

보편적으로 시간 프레임과 해외매출액을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다(김정포, 2015; Knight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시간 프레임과 해외매출액 정도를 기준으

로 구체적인 표본대상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에서 SMP(?)와 벤처기업협회(KOVA)

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에 속

하는 제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류기준은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 의료장

비산업, 바이오, 기계류 등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즉, 설립 후 6년 이내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기업의 전체매출액 중 해외매출이 

적어도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조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밝힌 기준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1000개 기업의 선정하여 CEO을 대상

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차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2021

년 3월까지 2차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처럼 

총 네 달에 걸쳐 CEO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

을 이용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 총 198부를 회수하여 응답률은 19.9%

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국

제신생번처기업의 분류기준에 미흡한 설문지 7

부를 제회한 192개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사

용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IEO를 기업가의 전략적 행동

으로서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업가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즉, 이러한 IEO는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적극성, 열정, 인내

심을 포함한 총 다섯 개의 1차적 요인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ovin 

et al.(2014)과 Santos et al.(2020)의 연구들에

서 사용한 19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모

든 변수들은 7점 리커트(Likert-type) 척도를 사

용하였다. DO는 디지털 플랫폼(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SNS, 디지털 기술채택 등)과 같은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대응 능력

과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파트너들간

의 정보교환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Cenamor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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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측정항

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즈니스 네트

워크는 해외 파트너 및 고객과의 관계 구축으

로 정의하였다. Jiang et al.(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측정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다. 또한 INV의 혁신적인 제품개발은 파트너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개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Knight et al.(2004)와 Yiu, Lau and 

Bruton(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측정항

목을 사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성과는 재무적 성과

와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시켰으며 Lu, Zhou, 

Bruton and Li(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기존의 연구는 기업의 연령, 기업의 크기 및 

소유권 구조 등과 같은 조직의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시키고 있다(Li, 

2005).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신생벤처기업

의 경우 기업의 크기와 기업의 연령은 지식이

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국

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크기와 기업의 연령을 통제

변수로 포함시켰다(Yiu, Lau and Bruton, 2007).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 기업과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는 INV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류가 69개사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

자/전기, 바이오, 의료장비, 자동차 순으로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매출액을 살펴보면 

104개의 기업이 해외에서 25%~30%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시기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들이 6년 이내에 해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92)

Item Scale
Sample
count

Component
 (%)

Item Scale
Sample
count

Componet
 (%)

Gender
Male

Female
141
51

73.4
26.6

Technology 
Level

Extremely High
High 

Intermediate

104
81
7

54.2
42.2
3.6

Type of
Business

Machinery
Electronic

Car
Medical

Bio

69
38
22
28
35

35.9
19.8
11.5
14.6
18.2

Overseas 
Expansion 

Period

about 3 Years
about 4 Years
about 5 Years
about 6 years

38
44
64
46

19.8
22.9
33.3
24.0

Year of 
Establish

ment

1-3 Years
4-5 Years
6-7 Years
7 Years
or more

9
21
64
98

4.7
10.9
33.3
51.0

Number of 
Employees

under 20 
20 to 40 
40 to 50 

50 or more 

20
61
104
7

10.4
31.8
54.2
3.6

 Number 
of 

Export
Countries

4 or less
5 or less
6 or less

7 or 
above

9
16
58
109

4.68
8.33
30.2
56.7

Share of 
Overseas 

Sales

25%-30%
31-35%
36-40%

41% or above

104
35
17
36

54.2
18.2
8.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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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다수의 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

해 요인분석 중 주성분 분석의 방식을 채택하

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직교회전방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 중 0.5 미만이거나 

중복 적재되는 경우 제거하였다. 또한 동일방

법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Harman의 one-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설명력 있는 

요인들이 나타났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

은 전체분산의 34.83%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는 심

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자료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후 신뢰

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한 후 추출되어진 

항목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집중타당성 및 판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개념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IEO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1차적 요

인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각의 1차적 하위차원이 개별적인 성질

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고차원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328.187, 

df=128, p=0.000, x2/d.f=2.564, AGFI=0.907, 

NFI=0.890, CFI=0.915, RMR=0.80, GFI= 

0.904, RMSEA=0.042 등으로 수용할 만하였다. 

측정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Fig. 2>와 같다. 

Fig. 2. Measurement Mode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I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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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earch
Variable

Item Measure Items
Factor
Lording

Eigen 
values (%)

Risk taking

QA1 Likes to take risk and make risky decisions 0.753

14.280
(34.829)

QA2
Willingness to invest a lot of time and money on something 
that can produce high returns 

0.746

QA3 The tendency to act boldly in dangerous situations 0.752

Innovativeness

QB1 Often likes to try new and unusual activities 0.780

4.811
(11.735)

QB2
Generally preferred emphasis on innovative approaches over 
previously tested and used devices

0.785

QB3
Prefer to do it my own way rather than do it like everyone 
else when expecting new things

0.802

QB4
Prefer to try new approaches to problem solving rather than 
using methods that others use often

0.739

Proactivity

QC1
Usually acting in anticipation of future problems, needs, or 
changes

0.757

3.004
(7.324)

QC2 The tendency to plan the project ahead of time 0.718

QC3
Rather than waiting for someone else to do it, I tend to work 
on the project myself.

0.678

Passion

QD1
Passionate in creating new solutions to existing problems and 
needs

0.769

2.374
(5.790)

QD2
Passionate about the process of gathering financial, human 
and social resources

0.705

QD3 Enthusiasm to envision, grow and expand your own business 0.786

QD4
Passionate about what I do and can't wait to come back 
when I'm away from business

0.666

Perseverance

QE1 Achieve goals that take time to reach 0.751

1.861
(4.538)

QE2 Overcoming difficulties and solving major challenges 0.757

QE3 Always ending what started 0.725

QE4 Frustration does not discourage me 0.630

QE5
Seeing others give up in complex situations, but persisting to 
achieve their goals

0.735

Digital
Orientation

QF1 Responding to digital change 0.840

1.477
(3.603)

QF2 Digital strategy is constantly evaluated and adjusted 0.787

QF3
Digital platform has the ability to exchange real-time 
information with partners

0.811

QF4 Building a new business model based on digital technology 0.808

Business
Network

QG1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overseas suppliers 0.867
1.396

(3.405)
QG2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overseas customers 0.813

QG3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overseas partners 0.807

Innovative 
Product

QH1 Satisfying the needs of major customers' stakeholders 0.767

1.231
(3.001)

QH2 Meets special needs that are difficult for competitors to meet 0.792

QH3
Compared to competing products, this product has an 
excellent design.

0.812

QH4
The technology of the product used is superior to that of the 
competitors.

0.844

Internationali
zation 

Performance

QI1 Degree of market share in overseas markets 0.813

1.059
(2.582)

QI2 Degree of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in overseas markets 0.859

QI3 Overseas customer satisfaction 0.772

QI4 Degree of investment income from overseas sales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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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체변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전체변수에 대한 모

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x2=1144,069, 

df=448, p=0.000, x2/d.f=2.554, AGFI=0.895, 

NFI=0.918, CFI=0.940, RMR=0.058, RMSEA=

0.038 등으로 수용할 만하였다. 각 구성개념들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
t value P value

Cronbach's
α 

AVE CR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isk Taking 0.80 7.765 ***

0.931 0.890 0.865

Innovati
veness

0.75 9.059 ***

Proactivity 0.66 9.992 ***

Passion 0.72 9.377 ***

Perseverance 0.62 10.535 ***

Risk
Taking

QA1 0.62 10.536 ***

0.801 0.710 0.834QA2 0.85 13.069 ***

QA3 0.80 13.519 ***

Innovative
ness

QB1 0.68 13.025 ***

0.851 0.744 0.828
QB2 0.74 12.869 ***

QB3 0.75 14.393 ***

QB4 0.97 10.936 ***

Proactivity

QC1 0.64 12.798 ***

0.815 0.766 0.840QC2 0.63 10.772 ***

QC3 0.61 13.214 ***

Passion

QC1 0.72 9.559 ***

0.845 0.750 0.860
QC2 0.63 13.396 ***

QC3 0.68 13.453 ***

QC4 0.70 14.621 ***

Perseve
rance

QE1 0.60 10.974 ***

0.856 0.784 0.915

QE2 0.60 12.971 ***

QE3 0.69 11.098 ***

QE4 0.61 11.690 ***

QE5 0.59 13.430 ***

Digital
Orientation

QF1 0.78 13.437 ***

0.911 0.850 0.815
QF2 0.66 17.442 ***

QF3 0.75 16.359 ***

QF4 0.73 12.752 ***

Business
Network

QG1 0.67 12.886 ***

0.928 0.891 0.843QG2 0.75 16.478 ***

QG3 0.73 17.169 ***

Innovative
Product

QH1 0.71 12.348 ***

0.866 0.782 0.860
QH2 0.70 13.845 ***

QH3 0.61 15.100 ***

QH4 0.62 15.235 ***

Internationaliza
tion

Performance

QI1 0.79 12.349 ***

0.897 0.840 0.825QI2 0.74 12.858 ***

Q13 0.70 9.489 ***

x2=1144,069, df=448, p=0.000, x2/d.f=2.554, AGFI=0.895, NFI=0.918, CFI=0.940, RMR=0.058, RMSEA=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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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의 신뢰계수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0.7이상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각 요인별로 신

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복합신뢰도(CR), 평균추출분산(AVE)값이 기

준치인 0.7을 넘었으며, 평균추출분산도 0.5를 

상회하여 모든 측정항목들이 집중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 분

산 추출값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의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가설 검증에 필요한 타당성과 신뢰

성 모두 충족시킴으로서, 구조모형의 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제

시한 가설에 대한 전체 구조모형의 실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증결과, x2=1276.357, 

df=553, p=0.000, x2/d.f=2.308, AGFI=0.895, 

NFI=0.901, CFI=0.940, RMR=0.55, RMSEA=

0.04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합도 값들이 판

단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성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Hair, Ringle and 

Sarstedt, 2011).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기업크기와 기업연령

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 검증과 채

택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설1에

서는 IEO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데, 가설 검증

결과, 정(+)의 영향(β=0.39, t=4.325, p=0.00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INV의 국제화과정에서 기업가의 위험

성, 혁신성, 적극성, 열정, 인내와 같은 기업가

의 성향 및 역량이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Sepulveda et 

al. 2013). 

또한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인 디지털화에 맞춰 기업가의 

DO가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정(+)의 영향(β=0.27, t=3.259, p=0.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error
T value P value Result

1 IEO-Business Network 0.39 0.089 4.325 0.000 Accept

2 DO-Business Network 0.27 0.082 3.259 0.001 Accept

3
Business Network 

-Innovative Product
0.55 0.054 10.145 0.000 Accept

4
Business Network-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0.49 0.079 6.172 0.000 Accept

-
Firm 

Size-Internationalizaion 
Performance

-0.01 0.050 2.166 0.030 -

-
Firm Ag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0.02 0.065 0.364 0.716 -

x2=1276.357, df=553, p=0.000, x2/d.f=2.308, AGFI=0.895, NFI=0.901, CFI=0.940, RMR=0.55, 
RMSEA=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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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INV 기업가의 디지털화 이해, 역량, 구축

이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 관계 및 구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Bustinza et al. 2018). 

가설3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제

품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하였는데 그 검증결과 역시 정(+)의 영향(β

=0.55, t=10.145, p=0.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INV들의 해외비즈니스 파트너와

의 좋은 네트워크 관계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

비스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ee et al. 2010). 

한편, 가설4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

는데, 검증결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β=0.49, t=6.172, 

p=0.000)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INV의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

는 국제화 성과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

며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Acosta 

et al. 2018).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모든 비즈니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

털화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

다. 기업들은 디지털화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최근 연구자들은 신생벤처기

업들이 신속하게 국제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기

회와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기업가의 성향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업가의 역량 및 행동에 의해서 성과가 좌

우되는 INV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

에서 기업가의 IEO와 DO가 비즈니스 네트워

크, 혁신적인 제품개발 및 국제화 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IEO의 정의와 구성요인에 대해 최근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IEO의 구성요인을 다차

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계, 전자/전기, 의료장비, 자동차, 

바이오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192개의 

INV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하였

다.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EO의 차원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IEO의 구성요인으로 위험성, 혁신

성, 적극성, 열정, 인내의 다섯 개의 구성요인이 

1차적 하위차원으로 모두 IEO를 구성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전통적으

로 다루고 있는 위험성, 혁신성 및 적극성 요인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열정, 인내

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한 것이

다. 즉, 기업가 개인의 행동적인 측면뿐만이 아

니라 기업가의 성향 및 특성의 측면 모두를 포

함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특성과 역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

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ovin 

et al., 2014: Gerschewski et al., 2016; Santos 

et al., 2020). 

둘째, 본 연구에서는 INV의 IEO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IEO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가의 

역량 및 성향은 국제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생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자

원과 국제화 경험의 문제를 비즈니스 파트너들

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 빠른 국제화를 위

해서 네트워크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epulveda et al. 2013). 

셋째, INV의 DO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증 검증결과 DO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은 새로운 생산, 판매, 유통 채널과 같

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시켜준다. 또

한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발과 긴

밀한 관계유지 및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해주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파트너들과의 지식 



국제기업가지향성과 디지털지향성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혁신적인 제품개발 및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241

공유를 통해 시장 기회 및 시장접근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Bustinza 

et al. 2018; Li et al. 2018). 이는 규모가 작은 

INV들로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야말로 경

쟁우위 획득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의 하나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INV들은 경쟁우위를 창

출하기 위해서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

며 기업가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디지털

화를 추구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넷째,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제품개

발 사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

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써 INV의 혁신은 설립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 간의 강력

하고 친밀한 네트워크 관계는 기술지원과 기술

교환 그리고 기술의 변화 또는 시장의 요구와 

같은 정보 등을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및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

요한 수단인 것이다(Lee et al. 2010). 즉,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INV들은 해외 비즈니

스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혁

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지며 이

는 곧 해외시장에서 경쟁적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INV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써, 자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신생벤처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들 간의 관계를 통해 보

완적인 자원을 얻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 인해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INV에게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업의 매출

과 재무적 성과를 강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

한된 자원으로 국제화를 추구하는 INV의 기업

가의 역량 및 성향과 디지털의 활용은 해외 비

즈니스 파트너, 유통업체, 공급업체, 협력업체 

및 고객의 관계를 강화시켜준다. 또한, 비즈니

스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기술 및 시장정보와 

같은 무형적인 자원이 INV의 빠른 국제화를 촉

진시키며,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

발의 결과와 기업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

서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

나 여전히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연구방

향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EO의 

구성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국내 INV의 최고경영자에 국한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해외의 INV의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성향이 다

소 다를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문화권에서 활

동하고 있는 INV들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고경영자의 IEO의 구성요인

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기계, 전기/

전자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균

형적인 배분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INV의 관리자 및 경영진을 

포함시킴으로써 DO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

석과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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